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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

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도를 넘은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일부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

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

온 사죄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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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우호선린관계의 구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잘못된 군국

주의 망령의 부활을 방치할 경우 일본은 향후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

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국회의

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

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

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이러한 비이성적 망동과 망

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

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일본 자신의 미래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더 이상 태평양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

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

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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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

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

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총리

의 망언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문제

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

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를 표명한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등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바,  

    이러한 일본 일부인사들의 몰역사적․비이성적 행태와 언사를 강력

히 규탄하고,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과 진실에 대한 왜곡에 근거한 이러

한 몰염치한 언행은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엄중히 경

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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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에 일본 내 일부인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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